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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거킹, 월 5달러 내면 매일 커피 한 잔

주택시장 전반적 정체 속 시카고·뉴욕 ‘핫’

햄버거 체인 버거킹이 월 5달러만 내면 매일 커피 한 잔

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. 그동

안 커피나 레스토랑 체인이 선불카드는 출시했지만, 이

번처럼 월정액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버거킹이 처

음이다. 

18일‘매일경제’에 따르면 버거킹은 미국에서‘카페 구

독(BK cafesubscription)’이란 서비스를 시작했다. 이 서

비스는 스마트폰 버거킹 앱을 내려받아 한 달에 5달러를 

결제하면 한 달 동안 매일 온라인 쿠폰이 제공되고 이 쿠

폰으로 버거킹 매장에 가면 커피 한 잔을 구매할 수 있는 

서비스이다.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으로 한 달 동안 매일 

마실 수 있는 것이다. 

단, 이용할 수 있는 커피는 1달러짜리 기본 메뉴이고 아

이스커피나 스페셜티(고급 커피), 프라페(살짝 얼린 음료) 

등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. 또 매일 오후 11시 59분까

지만 이용 가능하며 리필할 수도 없다. 

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요금

미국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정체 국면에 빠진 가운데 시

카고와 뉴욕을 포함한 4개 대도시권은 유달리 활기를 띄
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

20일‘연합뉴스’가 블룸버그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

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공급업체‘빌드팩스’(Build-

Fax)는 최신 보고서에서 시카고·뉴욕·워싱턴DC·댈러

스 4개 대도시권에서 전국적 분위기를 거슬러 신규 주택 

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가 모두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.

시카고는 미국 10대 도시권 가운데 주택 경기가 가장 활

발한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 2월 기준 신규 주택 건설은 전

년 동기 대비 60.2%나 증가했고, 유지보수 공사도 19.5% 

늘어났다. 뉴욕은 신규 주택 건설 51.37%, 유지보수 공사 

11.74%씩 각각 늘었다.

은 환불되지 않는다. 대신 기간 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

수 있다. 가입 기간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

로 연장 된다.

버거킹 측은“월 5잔 이상 마시면‘본전’을 뽑게 된다.”

며“월 정액제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 팬케이크와 소시지 

등 다른 메뉴도 시킬 수 있다. 이는 아침 매출을 끌어올리

는 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구독 서비스 출시 배경을 설

명했다. 

블룸버그는“최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커피 원두 선

물 가격이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.”

며“맥도날드가 2달러짜리 스페셜티를 출시하는 등 패

스트푸드 업체들의‘할인 전쟁’으로 가뜩이나 싼 커피

를 더욱 싸게 마실 수 있게 됐다.”고 전했다.

경쟁사인 맥도날드도 에스프레소와 도넛 스틱을 할인

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아침 시간대 고객을 잡고자 노

력하고 있다.

하지만 전국적인 주택시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. 단독

주택 건설은 지난 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.8% 감소했

고, 기존 주택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규모도 각각 5.5%, 

10.1%씩 줄어드는 등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.

블룸버그 뉴스는“미국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되

면서 한때‘핫’했던 시애틀·덴버·샌프란시스코 등도 매

입자들에게 유리한 시장이 됐다.”며“입찰 경쟁은 사라지

고,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이 길어졌으며, 가격은 

오름세 없이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떨어졌다.”고 전했다.

미국 10대 도시 가운데 5개 도시가 전국적인 흐름을 타

고 있었다. 특히 보스턴은 신규 주택 건설이 46.48% 감소

하고 유지보수 공사도 28.16% 줄어들었다. 이같은 경향은 

애틀랜타, 마이애미, 로스앤젤레스, 휴스턴 순으로 심했다.

페덱스 분기 이익 급락
“글로벌 경기 
지속적 둔화”

미국 물류 기업 페덱스가 자사의 악화된 실

적을 공개하고 세계 경기 둔화에 우려를 나

타냈다. 페덱스의 실적은 글로벌 경기 상황

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.

21일‘동아일보’에 따르면 앨런 그래프 페

덱스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(CFO)는“페

덱스 익스프레스(페덱스의 항공 운송 계열

사)의 국제 매출 감소에서 볼 수 있듯 국제 거

시경제 여건이 둔화되고 있고 국제무역의 성

장세 약화가 이어지고 있다.”고 밝혔다.

페덱스는 19일 회계연도 3분기(지난해 12

월 1일∼올해 2월 28일) 이익이 7억3,900만 

달러라고 밝혔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

억7,000만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. 페

덱스는 올해 회계연도의 주당 순이익 전망도 

15.50∼16.60달러에서 15.10∼15.90달러로 

내렸다. 뉴욕 증시 폐장 후에 나온 이번 발표

로 페덱스 주가는 장외거래에서 약 5.6% 급

락했다.

지난해 미국 경제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

구하고 페덱스는 특히 유럽에서 사업 부진을 

겪었다고 밝혔다. 불리한 환율과 미국과 중

국의 무역전쟁도 수익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

됐다.

그래프 부회장은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

해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희망퇴직을 시작했

다고 밝혔다. 페덱스는 지난해 12월에도 유럽

의 성장세 약화,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

국의 경제 부진을 이유로 2019년 회계연도

의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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